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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敵的 考察

<Abstract> 

吳政大·金悲影·李南九

東新大學校韓醫科大學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bout the cause of life and symptom of 
aging with reference to successive oriental medical book. 

1. On human’s life and definition of senescence, the length of life is 100-120 years, 

senescence is 60 or 65years over, 80or 9<lyears old humans is treat as a macrobian in 

oriental medicene, but this definition should consider special change of old age 

2.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pecial features of old age are decreased activation 
of balance between jang-bu(鷹服) by reason of decline of junghy비(精血) and 

junghyu(精鷹), qihye(氣虛), sinmo(神移) by reason of unbalance of jun-qi-sin(精氣神).

3. Symptoms of decrepitude are xeroderma, alopecia, white hair, decline of sight and 
audition, amnesia, insomnia, lethargy, impetuosity, dementia, delusion, tasteless, 
constipation, diarrhea, colic of waist and leg, impotence 

4. The main factors of decrepitude are congenital deficiency and postnatal careless of 
excess of ch피ung(七情), damnification of ukum(六품), sexual intemperance, 
intemperance of fo여, drinking, smoking. 

Keyword : life, old age, decrepitude, care of health 

I . 績 論

今世紀에 들어 現代文明의 발달 및 生活與

件의 向上으로 이제까지 A間들한태 가장 심각 

한 危害를 끼쳤던 族病들이 정복되고, 또한 A 
間의 平均壽命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老年人

디가 크게 중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65세를 기준 

으로 이미 200만 명을 넘어 현재 7%, 그리고 

2020년에는 약 12%를 차지하여 선진국의 현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일하게 

고령화를 예측한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이제 

실제적인 대책이나,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시점 

에 와 었다. 사람 壽命의 延長에 따라 전에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거나 頻發하지 않았던 成A

病을 비롯한 여러 흉愚들이 속속 동장하고 았 

으며, 그 중에서도 原因이 확실치 않고 治癡方

法도 여의치 않은 老A性 %£愚이 계속 증가추 

세에 있어 이에 대한 돼究와 對備가 절실한 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개 那몽를 비롯한 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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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族愚은 羅뽑、過程이 복잡하고, 만성적이어서 

본인은 물론 각 家處이나 社會, 國家的으로 큰 

고통과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病은 該斷은 물 

론 治據도 어려운 실정이고, 정부나 지역사회 

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면 老年期와 연관된 문제 

들을 부분적으로 輕減시킬 수 도 있겠으나 이 

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oJ 런 

집단적인 접근보다는 우선 각 개인 스스로 자 

신들의 健康狀態를 改善, 維持하는 방향으로 

努力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야다. 그런 次元에 

서 東洋傳統醫學과 養生學에서 開發해 놓은 老

人性族용、애 관계가 었는 典籍들을 수잡하예 그 

내용을 새로이 關發하므로써 老化의 發生原因,

傳變過程, 病理現狀, 및 該斷펌據와 數防에 理

論的根據를 제시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절히 活用할 수 있도록 現代化하는 것이 필 

요하다. 老人族옳、은 治續보다는 鍵防이 우선인 

데 東흡傳統 醫學思想과 養生思想은 治未病을 

중시하고 있는 f뽕防醫學思想이므로, 老A性흉 

j愚의 據防을 위한 구체적인 方法은 東洋傳統醫

學思想과 養生思想、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養生야란 사랍 生命을 保養하 

고 保護한다는 단순한 획미에서부터, H常生活

의 잡다한 鍵生과 衛生問題, 그라고 人間의 本

性을 길러 A間이 A間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았는 道德과 至道의 경지까지 그 의미와 범 

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老A問題에는 

대개 ‘훌’와 ‘養’字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윗 

분들의 長壽를 희구하는 敬老孝親思想에서 유 

래한 듯 하다. 본 論文에서는 歷代 醫學典籍과 

養生學文敵을 참고하여 人間의 壽命파 老化,

老혈의 徵%와 原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本 論

1. A間의 壽命과 老人와 正義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厭的 考察

生老病死는 人間의 一生에 있어 담然의 法

J!IJ 이다, 自 古以來로 人間이면 누구나 長壽를 

희구해 왔으나 얘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 

담然의 법칙아므로 千世萬歲는 결단코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古代 仙人인 影祖와 같은 사 

랍은 800여세를 살았다고 하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神話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이다. 韓醫學에서는 人間의 壽命에 일정한 

환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야를 ‘天年’이라 부르 

고 있는때, 이는 人間의 g然壽命을 말하는 것 

으로서 人間야 생명현상을 維持할 수 있는 年

敵을 가리킨다, 옛날 사랍들은 人間의 壽命을 

대개 100에세 120살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이 

는 現代科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도 대략 일 

치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人間의 壽命은 平

均壽命아 증가추세에 었다고는 하냐 대략 70 
내지 80세를 넘지 않아 진정한 人間의 훌좋命과 

는 한참 거리가 었다. 이것이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연데 老化의 原因을 탐 

구하여 人間에게 본래 주어진 뚫삶의 한계에 

까지라도 A問여 人間답게 살 수 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아 現代 養生學의 목표라 활 수 

있다. 壽옮은 A間이 出生過程을 거쳐 發育,

成長, 成熟, 老化期를 지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人間이 生存하는 期間을 말하는 것으로 通常

年敵을 壽命의 R度로 삼고 있다. 人間의 壽命

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 

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았으므로 보통 平均壽

命으로 생존기간을 재고 있는데 이 平均壽命

은 그 샤회나 국가의 醫學水準올 반영할 뿐 

아니라 경제, 문화의 정도도 댐변해 주고 있 

다. A間의 홉좋命은 과연 人間의 노력으로 연장 

시킬 수 있는가? 었다면 얼마나 늘렬 수 있는 

가? 이런 문제는 매우 복잡한 해결과제를 내 

포하고 있어 대당이 용이하자 않다. 人間의 壽

命에 영향을 미차는 因子로는 先天的 要因과 

後天的 要因으로 大Jjl)활 수 있는데, 後天的 要

因으로는 급식문제, 거주환경, 사회제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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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의료수준, 기후, 체육활동,개인위생 둥 

이 있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A問의 

壽命을 결정하므로 사회나 文明의 전반적 水

準提高와 개개인의 精神的, 肉體的 騙生過程이 

A間의 壽命延長에 기여할 것이란 것은 再考

의 여지가 없다. 옛 書籍中 r素問·上古天員

論」 에는 “盡終其天年하야 度百歲乃去라”1)고 

하여 A間의 壽命을 100歲로 보았고, r禮記」

에는 100세를 ‘期願’라 칭하고, r尙書 • 洪範」

에는 “一日壽”라 하고 注에 “壽百二十年”2)이 

라 하였으며, r論衝 • 氣壽」 에도 “若夫調弱壽

夫는 以百뽑數니 不至百者는 氣딩不足也라 

------A年以百짧壽”3)라 한 것으로 보아 대 

체로 A間의 壽命을 100내지 120세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 나이까지 산 

사랍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老年의 표준연령을 定한다는 것은 실상 쉽 

지 않은 것이다. A問의 신체와 정신은 사랑마 

다, 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老化程度에 차이 

가 있으므로 연대기적 年廠만으로 老年期를 

정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남길 수 있다. r靈

樞 • 衛氣失常」 에 “A年五十已上馬老”라 하여 
50세 以上된 사랍을 老A이라 하기도 했으나, 

現代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60세나 65세를 념 

은 사랍을 老年期라 부르고 있고 80내지 90歲

以t된 사랍을 長壽者로 여기고 있다. 인체가 

老年뼈로 進入하면 天찢가 감소되고 체질이 

엄然 변화되는데, r養老奉親書 • 뼈덩保護」 에 

“精氣純짧하고 神氣'/!1-弱이라”4)고 하여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었다. 그러므로 老A은 나이 

의 증가 뿐 아니라 身體的이나 精神的으로도 

그 前과는 다른 樣願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짧學l1f究院出 

版部, 1981, p.11. 
2) 좁經集때, 二以會影印, 198'2, pp.495∼496. 

3) :It京大學歷史系〈論衝〉註釋小組. 論衛註釋 第

一Ifft, 北京 中華書局, 1079, p.54. 
4) 鄭鉉;修親養老新書, 廣東高等敎育出版社, 198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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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와는 다른 老年層만의 독특한 변화까 

지를 고려하여 老年이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老化過程은 보통 일반사람이라면 입然的 

으로 일어나는 正常生理現狀이며, 이 외에 흉 

病에 의해 나이보다 일찍 老흉해지는 病理的

老化도 있을 수 있다. 어떻든 老年層은 분명 

젊을 때와는 다른 身體的, 精꽤l的 조건을 가지 

게 되므로 老A問題를 다루는 分野를 東洋에 

서는 壽老, 壽親, 壽世, 養老 둥으로 불러 왔으 

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로 독립시켜 돼究가 진행되어야겠다. 

지금까지는 시대와 사회여건상 이 年敵層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 수는 없 

으므로, 앞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昭究가 충분히 이루 

어져 人間다운 삶을 마지막으로 영위하고 壽

命을 마칠 수 있도록 倍前의 노력이 요구된다 

2. 老A으| 生理, 病理 特點

인체의 陰陽은 相對的 平衝과 協없!關係를 

維持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평형과 협조관계는 

A間과 自然, 그리고 A體內外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發病要因이 일단 인체에 작용 

되변 인체와 그가 처한 환경사이나 혹은 A體

內의 藏府, 經絡, 氣血, 營衛사이의 相互關係를 

失調케 하여 , 氣의 表훌出入이나 上下昇降 둥 

의 機能이 正常을 잃고 陰陽이 偏盛偏虛하게 

되어 不행衝을 이루는 病理變化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韓醫學에서는 陰陽失調라 부르고 

있다. 사람이 老年으로 접어들연 비록 精血은 

이미 훌微해 졌을지라도 體內의 陰陽은 여전 

히 相對的으로 平衝과 相互協助關係를 維持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형과 협조는 일반 成

A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低下되어 있어 외계 

환경에의 적웅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상 

태에서 發病要因이 老A들에게 작용되면 음양 

의 평형이 쉬이 깨어져 흉病狀態에 이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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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陰陽의 失調가 老A의 主要病理變化가 

되고 또한 早老와 候病權뿔의 重要原因이 되 

는 것이다. 딩然의 산물인 A間은 생존에 필요 

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生命을 維持할 수 있 

다. 공기나 飯食이 A間의 생존에 필수적이라 

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런 條件 外에 

도 春夏秋쪽 四季節의 變選과 溫熱寒째의 기 

후의 변화도 A體 陰陽消長變化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類經 • 陰陽類」 에 “A之陰

陽은 亦與→日四時之氣同이라 故로 子後則氣

升하고 午後則氣降하며 子後則陽盛하고 午後

則陽養훗라”5)고 하였고, r素問 • 寶命全形論」

에는 “A以天地之氣生하고 四時之法成이라”6) 

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A間과 自然氣候 間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옛날 사랍들은 만약 體內의 陰陽消長機

能이 담然界의 陰陽變化에 適切히 적웅한다면 

養生長壽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는 

데, 예를 들면 『素問 • 四氣調神大論」 에 “夫四

時陰陽者는 萬物之根本也라 所以로 聖A은 春

夏養陽하고 秋.養陰하야 以從其根이라 故로 

與萬物로 浮沈於生長之門이라”7)고 하여 季節

에 따른 養生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딩然 

界의 갑작스런 변화 즉 族風, 雷雨, 북魔, 嚴

寒, 醒暑 동의 要素가 모두가 직간접으로 인체 

내부의 陰陽失調에 관여하고 있음을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老A들은 특히 精血이 

훌盡되고 藏府가 輝弱하여 陽氣는 몸밖을 제 

대로 護衛치 못하고 陰精은 폼 안을 제대로 

運營하지 못하여 담然界의 음양변화에 適應치 

못하여 왕왕 陰陽失調狀態에 빠지기 쉽다. 따 

라서 노인들의 老養짧狀이 조금이라도 보이변 

精血을 보충하여 체내음양이 失調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人體는 하나의 

5) 張景룸; 類經, 臺北 新文豊出版公社, 民國6합JO. 
p.43. 

6) 前觸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97. 
7) 前根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4.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厭的 考察

有機的 整體이므로 A體의 生理機能이라는 것 

은 藏府와 藏府 혹은 藏府와 여타 機關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그 機能이 표출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JB氣의 {풍흉흉에 짧抗하는 過

程中에 抗病能力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素問 • 生氣通天論」 에는 “陰者는 藏精而起

멜也요 陽者는 衛外而寫固也라”8)고 하여 A體

藏府間에는 生理上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가 

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素問 • 죠藏別 

論」 에는 “五廳者는 藏精氣而不짧也라 故로 

滿而不能實하고 六뼈者는 傳化物而不藏이라 

故로 實而不能滿也라”9)고 하여 五廳은 뺨藏을 

主로 하여 精氣, 血被, f용被을 JtT藏하고 六服

는 傳化를 主로 하여 軟食物의 收納, 消化, 吸

收, 傳導와 排빠 동을 主管하고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六服는 表를, 五鷹은 畵를 주관하여 

陰陽屬性上 表훌가 不同하게 되어 ‘藏而不협’ 

와 ‘협而不藏’이라는 각기 다른 生理機能을 영 

위하게 된다, 그러나 藏과 府, 表와 養는 同一

한 有機的 整體關係를 가져 彼此 相應하므로 

서 共同으로 敢食物을 ®:納, 吸收하고 이를 轉

輸하여 精微한 物質을 JtT藏하기도 하고 氣血

을 化生하기도 하는 동의 生理活動을 하게 되 

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相互協助, 平衛關係가 

어떤 原因에 의하여 破壞되면 인체 음양의 균 

형이 失調되어 族病이 발생하게 된다, 陰病이 

發生하면 藏府조직이 虛弱해지고 精, 氣, 血,

律波이 不足해져 결국 陽的인 生理活動도 감 

퇴되게 되고, 만일 陽病이 발생하면 生命活動

의 動的能力이 減退되고 陰的物化機能도 低下

되어 物質을 化生치 못하게 된다, 六府의 傳導

化物作用이 低下되면 精微로운 物質아 化生되 

지 못하여 五藏의 뺨藏作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五藏에서 精을 저장치 못하게 

되면 六府의 傳導化物機轉도 생기지 않을 것 

8) 前觸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6. 
9) 前觸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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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체내음양의 균형은 正常生웰活動 

을 영위하는데 必要不可缺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老人들은 精血의 減退로 말미암아 각 藏

R얀의 機能nr; 動!야 현저히 低F되고, 機能이 저 

하된 藏府組織은 필연적으로 生命活動!을 營鳥

하는데 필요한 物質을 제대로 化生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老A들의 生理特點은 物質과 機

能사이에 相互補完關係나 藏과 府샤이와 平f쨌 

째係가 모두 低 F된 i펀動I狀態를 나타내는 데 

에 있다. 인체의 생명활동은 氣血의 平衝與否

가 빼鍵이 되고 이 平衝狀態에서 만이 肉體的

이든 精神삶}여든 정상생명활통이 。l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r素問 • 生氣通天論」

에 “陰平|陽秘하면 精神乃治라”10)고 한 것이다. 

사랍이 나이가 들게 되면 藏府의 기능이 失調

되어 제반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藏府사아에 

는 生理上 밀접한 相互協없j와 制約關系가 형 

성되어 있으며, 病理上에 있어서도 역시 긴밀 

한 관련이 있다. 샤랍이 老化할 때에는 老化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老化의 前뽕밀j[狀 

이 먼저 나봐나게 되는데 r靈樞 • 天年篇」 에 

“四十歲에----隆理始陳하며 榮華類落하며 髮

뼈짧白이라”11)고 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老

人으로 변해 가는 과정은 나이의 추이에 따라 

精血이 부단히 虛弱해지고 藏府生理機能은 점 

정 감퇴되어 氣虛, 神敗, 形壞의 현상이 차츰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人間악 힘으로 

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客觀的規律

이다. r靈樞 • 天年篇」 에 “百歲에 五藏皆虛하 

고 神氣皆去하야 形嚴獨居라”12)고 했는데 ,이 

‘五藏皆虛’를 老A들 藏府의 특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흉病의 발생에는 外%가 인체에 작용 

하는 수도 있고 혹은 융t食, 勞健, 俠~. %양血 

동의 病뺑@흉物이 체내에 쌓여 人體 藏府陰陽

1이 前根팝; 精校黃帝內經素問, p.17. 
11) 않5C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陽究院,

l얹영, p.241 ‘ 

12) 前場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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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平衝을 깨뜨려 그 결과로 族病이 발생하기 

도 하나, 그 內的 要因은 ‘五藏皆虛’ 즉 體內精

氣의 不足이 諸般 族病의 根本要因아라 할 수 

있다. 야밖에 精氣I때의 失없도 老化를 촉진하 

는데, 인체의 생명활동은 藏府의 機能이나 活

動에 依存하고 藏府의 機能은 精氣神 둥 體內

根本物質에 依存하고 있다. 그래서 韓醫學얘서 

는 精氣神을 三寶라 稱하여 중시하고 있는데 

老年期에 접어들면 이 精氣神 三寶의 生成과 

i펄m이 여의치 못하여 여러 老흉現狀과 흉病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靈樞 • 本藏篇」 에는 

“A之血氣精神者는 所以奉生而周於生命者ill

라”13)고 하여 精氣神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았 

고 또한 r靈樞 • 本神篇」 에는 “是故로 五藏은 

主藏精者i:!?,라 不可傷oJ 니 陽則失守而陰虛하고 

陰虛則無氣하고 無氣則死훗라”14)고 하여 精嚴,

氣虛, 神經가 老化의 主要原因이며 또한 노인 

들의 生理, 病쩔악 特徵임을 說破하고 있다. 

3. 老흉의 징조 

老年期는 身體的, 精神的으로 많은 變化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이때는 점점 흉退해가는 

現狀을 可視的으로 볼 수 있는 時期인데, 外鏡

로 나타나는 現狀을 보면 머리카락이 희거l 變

色되고, 視力과 聽力은 약해지며, Hi'!助性 組織

이 늘어나개 되고 또한 뱉徵을 나타내게 하는 

性限分泌의 養縮으로 많은 肉體的, 生理的인 

變化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시가에는 여 

러 가지 慢性族愚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情縮

的, 心理的 要因으로 생걸 수 있는 族愚 즉 瑞

息, 뽑나 十=指陽 慣陽, 大陽찢 둥의 j[狀。l

쉽게 나타냐게 되며 營養狀態는 食欲이 감퇴 

됨에 따라 營養不良을 초래하게 된다. 排뺀은 

陽의 運動機能 不足, 짧牙의 喪失, 食欲不振

13) 前揚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213. 
14) 前觸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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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흉退的 條件으로 인해 便秘를 초래하게 

된다. 備環狀態는 生理的으로 血管이 굳어짐에 

따라 備環機能이 나빠지게 되며 備環의 不良

狀態로 인해 가끔 손과 발이 차지는 때도 있 

다. 또한 腦의 血波備環이 不充分해져 醒素供

給이 불충분해지면 흡睡狀態에 빠지는 수도 

있고 때로는 精神이 홉迷해져 非正常的인 行

動을 하게 되는 수도 있다, 呼吸은 Hill願의 {빼 

縮性이 약해짐에 따라 充分한 據張을 못하게 

되고 師의 機能이 부족하게 되어 충분한 산소 

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神經系統은 運動

衝動의 速度가 늦춰지므로 外的刺했에 대한 

反應이 느려지고 둔해진다. 그 뿐 아니라 感覺

이 鏡感하여 짐에 따라 熱과 冷에 대한 反應

이 低下되고 記憶力도 역시 감퇴된다. 骨格은 

뼈가 굳어져 骨折이 잘되며 核의 분열이 더디 

어져 組織의 再生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老

年期는 體力이 쇠퇴되어 가기 시작하는 시기 

이며 따라서 이에 適應하여야 하는 때이므로 

可能한 한 健康保存에 힘써야 하는 時期이다. 

차차 職業이나 社會的 責任에서 隱退하게 되 

며 따라서 經濟的 能力도 적어지고 時間的 餘

隔는 많아지게 된다. 體力이 감퇴됨에 따라 生

活環境을 보다 安全하게 마련하여 事故를 방 

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老年期의 社會生活

은 여가를 社會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소비하 

게 되며, 宗數活動, 기타 社會事業에 無報빼{로 

봉사하게 되는 예가 많다. 차차 주위의 친지와 

친구가 죽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며 자신도 머지 않아 죽음 

에 당면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어 죽음에 

대한 準備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 

차 子孫이나 주위사랍의 도움이 요구된다. 즉 

經濟的, 心理的, 環境的인 안전과 사랑이 요구 

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리하여 차차 어린아이 

같은 요구를 하기도 하게 되기도 하고 사랍에 

따라서는 願똥와 같은 致命的인 病에 걸려 본 

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랍들에게 큰 고통을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없的 考察

안겨 주기도 하고, 社會나 國家에 막대한 피해 

를주기도 한다. 

1) 外鏡의 變化

사랍이 老年에 이르러 藏氣가 날로 養해지 

고 輝生에 不注意 하다보면 面魚髮團로 표현 

되는 外鏡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뽑은 精을 

뺨藏하고 있고 頭髮의 生長은 뽑精과 陽明經

에 密接한 관련이 있다. r素問 • t古天員論」

에 “죠七에 陽明服흉하야 面始;뽑하고 髮始塵

하며 六七에 陽明服훌於t하야 面皆魚하고 髮

始白이라”, ”五八에 賢氣흉하야 髮團짧橋하고 

六八에 陽氣養~於上하야 面뿜하고 髮흉順白 

이라------/\八則臨髮去라”15)고 하여 사랍이 

나이가 들면 精血이 날로 감소하게 되고, 그러 

므로써 皮庸와 毛髮을 營養치 못하여 皮庸는 

건조해져 주름이 생기게 되고 모발은 희게 변 

하며 심지어는 탈락되기도 한다고 젤명하고 
있다. 아울러 사랍의 老養에는 先天之本인 賢

精과 後天之本인 陽明服이 重要要因으로 作用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 感覺器官의 退步

r素問 • 陰陽應象大論」 에 “年五 「에 體重

耳 目不願明훗라”16)고 하고, r千金寶方」 에 “A 
年五十以t에------視聽不穩이라”17)고 했는 

데, 운은 府鏡가 될 뿐 아니라 五鷹六服의 精

氣가 注入되는 곳이기도 하다. 눈의 視屬能力

은 !If血의 滋養에 의존하므로 府氣가 충실하 

면 事物을 異狀없이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이 

가 들어 따氣가 훌弱해지면 視聲能力도 떨어 

지게 된다. 그래서 r靈樞 • 天年篇」 에는 “五十

歲에 府氣始흉하야-----目始不明이라”18)고 하 

15)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1. 
16)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24. 
17) 孫思鍵 : 千金賣方, 서울, 大星文化社, 191앵,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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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나이가 들어 府血이 不足해지면 事

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能力이 떨어져 사물 

이 模빼하게 보이게 된다는 뭇이다. 또한 『格

致除論 • 養老論」 에는 “笑則有淚”19)라 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막혀 조그만 자극 

에도 눈물이 나옴을 표현한 말이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 가까운 物體를 잘 보지 못하는 

遠視가 되기 쉽고 眼球가 건조해져 不便을 겪 

거나 眼花, 眼톱효狀이 잘 나타나고 白內障 둥 

의 1*病이 발생하기도 한다. 귀의 聽覺能力은 

뽑鷹精氣의 滋養에 依存하는데 나이가 들어 

賢精이 廠혐되면 聽、覺能力이 떨어져 耳聲, 耳

嗚 둥의 llE狀이 생기게 된다. rn뿔뿔論·遠欲」 

에 “耳目半失千視聽”%)이라 하여 이 같은 경 

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3) 精神的인 變化

r千金짧方 • 養老大例」 에 “A年五十以上에 

-------忘前失後-----萬事零落하며 心無聊賴

하며 健忘I없짧하야 ↑혀1"1變쨌-라”21)고 하였는데, 

老A들은 陰精이 항상 不足해지기 쉬워 養心

作用을 못하게 되므로 健忘狂이 많아져 精神

이 맑지 못하게 되고, 잠은 적어지고 꿈은 많 

아지며 낮에는 정신이 흐리고 밤에는 잠이 깊 

이 들지 않게 된다. 또한 r格致餘論 • 養老論」

에 “內虛牌弱 陰斷性急”껑)이라 하였는데, 老A

틀은 모든 일이 뭇처럽 이루어지지 않아 性情

이 操急해 지기 쉽고 특별히 그럴만한 일도 

아닌데도 쉽게 感情이 傷하여 화를 잘 내게 

된다. 이는 氣가 虛하거나 아니면 陰陽이 모두 

虛해져 오는 것이다. 그 반면에 性情이 지나치 

게 淡¥8할 정도로 每事에 意欲을 잃고 無關心

18) 前根뿔; 精校黃帝內經靈樞, p.241. 
19) 朱해演: 東헐十種뽑書中 格致餘論, 서울 大星

文化社, 1989, p.47'2. 
20) 前揚書: p.128. 
21) 前根書; 千金짧方, p.148. 
22) 前根書; 東펄十種뽑書中 格致餘論,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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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유난히 외로움을 탄다거나, 常識에 벗 

어난 偏椰된 行動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廠몽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며, 혼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도 하고, 或 흉想 풍의 精神族뽑、 

을 보이기도 한다. 

4) 消化器系의 變化

나이가 들면 內部藏府機能이 養弱해져 여러 

가지 뾰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牌몹 

의 機能이 떨어지고 口I控結體이 老흉해지면 

음식 맛을 잃게 된다. 牌氣가 虛弱해져 運化가 

失常되면 敢食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應滿

해지고 변이 붉어지거나 설사하기 쉬우며 반 

대로 陽運動이 弱해져 便秘로 고생하기도 한 

다. 이런 情況을 r千金寶方·養老大例」 에는 

“A年죠十以上에----- 敢食無味라”23)고 표현 

하였다, 

5) 性能力 減退

老年에 접어들어 뽑陰과 뽑陽의 기능이 低

F되면 體뼈醒痛, 陰樓 동의 효狀이 발생하기 

쉽다. 體는 賢之府로서 賢陽이 虛弱해지면 督

服과 勝麻服을 溫養치 못하여 顆埈, 體痛이 생 

겨 시리고 아프게 된다. 뽑陰이 不足해지면 骨

觀를 채우지 못하여 역시 體醒痛을 유발하게 

되고 아울러 毛髮이 빠지고 치아가 혼들리며 

足眼痛이 오기 쉽고 觀骨부근이 붉어지며 手

足心에 熱이 발생한다, 만일 賢陰, 뽑陽이 모 

두 섬각할 정도로 虛해지연 ￥￥推햄曲, 步行困

難 동의 老態가 발생하며 심지어는 둥이 휘어 

지고 어깨는 내려 않으며 허리를 돌릴 수 없 

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r素問·服

要精微論」 에 “背者는 뼈中之府니 背曲휩隨하 

면 府將壞훗요 顆者는 뽑之府니 轉搖不能하면 

뽑將健훗라----- 骨者는 體之府니 不能久立하 

23) 前根書; 千金寶方,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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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行則振掉하면 骨將廳훗랴”껑}고 하였다. 陰

覆는 老人들의 生植機能 減退에서 생기는 老

養의 特徵으로서, 賢陽이 부족해지면 陽事를 

주관할 수 없어 남자예게는 陰擾가, 여자애게 

는 陰冷뾰狀이 생기게 된다, 이를 r素問·陰陽

應象大論」 에는 “年六十에 陰樓하야 氣大養

라”엉)고 하였다. 賢陰이 부족해져도 역시 陰覆

가 발생하는데 이를 r三元參贊延壽書」 에는 

“精被養少하야 陰覆不起하고 女子則月事흉微 

라”%)고 하였다. 

4. 老훌의 原因

先天的으로는 異眼의 不足, 後天的으로는 

七情의 太過, 六품에의 鎭陽, 勞動이나 房事의 

過度, 散食失節 等 構生의 不注意가 老養의 主

要原因이 된다. 

1) 先天的 要因

r靈樞 • 壽天剛柔篇」 에 “人之生也에 有剛

有柔하며 有弱有彈하며 有短有長하며 有陰有

陽이라”낌)고 하여 사랑여 태어날 때부터 異敵

를 달리하여 出生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先天不足은 票購의 不足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한 賢氣不足을 指稱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 

의 老養는 先天的인 票廳의 彈弱이나 뽑氣의 

盛훌와 密接한 관찌를 가지고 있으므로, r論衝

• 氣壽屬」 에 “彈弱壽天는 謂票氣握輝tl!,라 

------夫票氣握則其體彈하고 體끓則其命長하 

며 氣藏則其體弱하고 體弱則옮短하고 命短則

多病壽短이라”%)고 하였다. r類經」 에는 “先天

은 責在父母라”, “凡此形體血氣 없己於」二壽라 

24) 前播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Jl. 
25) 前播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24. 
26) 李願飛; 三元參贊延壽書 卷一, 中國書店影印,

1987. 
27) 前觸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Jl. 
28) 前播書· 論衝註釋 第一冊,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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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則其中壽而盡하니 因有所由는 l比先天之異

受然&라”댔)고 하여 先天的으로 異願를 彈하 

게 태어나면 身體가 ll±盛하고 精氣가 充實하 

여 老흉가 運延되고, 反對로 先天的으로 異麻

가 弱하면 身體는 쉽게 廳傳해지고 精神은 쉽 

게 據勞해져 短命하기 쉽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壽夫는 元氣의 盛養存I느에 의책서 決定

냐므로 r醫學願流論·元氣存亡論」 에서는 “終

身無病者는 待元氣之自盡而死하니 此所謂終其

天年者也라 至於病病之A하여는 若元氣不傷하 

면 雖病甚이나 不死요 元氣或陽하면 雖病輕oJ

나 亦死라------先傷元氣而病者는 此不可治

者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元氣는 뽑에 根源

을 두므로 『醫宗必讀」 에 “先天之本在뽑”31)아 

라 하고, 또 “뽑寫藏府之本야요 十=經服之本

。l요 呼吸之本이요 三魚之源이니 而人資之以

寫始라”32)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顧가 

彈한 사람은 賢氣도 彈하고 異願가 弱한 사랍 

은 뽑氣도 不足하게 되어 早老와 天折의 原因

이 된다. 

2) 後天的 要因

(1) 七情의 太過

훌愁憂思悲驚恐을 七情여라 환다. 일반적연 

狀況에서 七情은 人間의 周圍事物에 대한 反

應으로서 正常的인 精神活動範傳에 屬환다. 다 

만 長期間의 精神的 刺軟이나 突然한 精神的

衝擊을 받게되어 人體生理機能으로 調節할 수 

있는 範鷹를 벗어나면 體內의 氣血에 素亂아 

오고 藏府經絡의 機能어! 失調가 생겨 終乃에 

는 1ftf病이 發生하고 老養를 t足進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r素問 • 節五過論」 에 보연 “暴樂暴

29) 前揚書· 類經, p.66‘ 

3이 徐靈服; 徐靈船훌훌書全集中 醫學源流論, 五써‘|出 
版社, 臺北, 民國70年, p.55. 

31) 李件桂; 醫宗必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6. 

32) 前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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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커나 始樂後꼽하면 皆傷精氣라-----離總짧 

結커나 憂恐喜짧하면 五魔空虛하야 血氣離守

라”33)고 하여 過度한 情志變化가 血氣를 純휩 

시키고 藏府生理機能을 失調시칸 상태에서, 이 

를 오래 방치하면 쉽게 老哀해 질 수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또 r靈樞 • 百病始生篇」 에는 

“喜恐不節則傷藏하고 藏傷則病起於陰也라”34) 

고 하였는데, 이렇듯 病이 A體內部에서 發生

하면 病勢가 嚴重하여 낫기 어렵게 된다. 역시 

r呂£春秋 • 짧壽」 에도 “年좁得長품니 長也

者·는 非短mi續之하야 畢其數也라 畢數之務는 

t£乎去害니 {liJ調去害오---- -大喜大恐大憂大

짧大哀五者·에 根神則生害훗라”$)고 하여 情志

變化가 藏府機能이나 氣血運行에 深刻한 影響

을 미쳐 老흉를 촉진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2) 六품에의 #員傷

韓醫學에서는 사람과 自然은 相應關係를 維

持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自然界의 變化

는 A體生맹機能의 變化에 關係될 뿐 아니라 

어떤 條件에서는 病理過程에도 關聯이 되고 

있다. 自然界의 四時와 六氣는 대개 일정한 規

.에 따라 變化하여 인체에 病理變化를 초래 

하지는 않으나, 만약 氣候變化에 異常이 생겨 

인체의 適應能力을 超過하거나, 인체가 어떤 

原因에 의하여 짧抗力이 低下되어 기후의 변 

화에 適切히 適應하지 못하면 族病이 發生하 

게 된다. 이런 狀況에서 六氣는 發病要素가 되 

는데 이때에는 六氣라 하지 않고 六많이라 指

稱하고 있다. 六품은 대부분 外感性病을 慧起

시켜 內部戰器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지는 

않으나 老A들은 精氣가 虛弱해져 六품에 의 

해서도 쉽게 λ‘體 內部를 傷하는 경우가 많으 

며, 또한 六많을 外感病이라 하여 소흘히 다루 

33)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313. 
34) 페揚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286. 
35) 呂不意: 呂If;春秋, 上海古籍出版社, H뽑,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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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큰 병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靈樞 • 百病始生篇」 에서는 “夫百病之뼈生也 

는 皆生於風寒暑없媒火라”36)고 하였다. 六품에 

의한 族病은 季節 즉 氣候와 관련이 많은데 

예를 들면 봄에는 風病, 여름에는 暑病, 가을 

에는 操病, 겨울에는 寒病 等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어떤 族病에 있어서는 季節이 교체될 

때나, 氣候가 돌변할 때 병이 발작하거나 病熱

가 加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韓醫學

에서는 六품을 중요 發病要因으로 보고 있는 

데, 『素問 • 上古天혈論」 에서는 “虛%戰風은 

避之有時라”37)고 하여 이를 彈調하여 四時氣

候에 順應하므로서 身體의 健康을 維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후환경에 적절치 못한 生活

態度는 老化를 촉진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3) 勞動의 과도 

지나친 勞動은 老人들한테는 폈命的 ~病狀

態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機轉은 r素

問·畢痛論」 에 “勞則氣짧라”잃)고 하여 지나 

친 勞動이 인체의 正氣를 해칠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으며, r素問 • 宣明五氣篇」 에서는 이 

를 具體的으로 제시하여 “久視傷血하고 久멍A 

傷氣하고 久坐傷肉하고 久立傷骨하고 久行傷

統이라”39)고 하였다. 또한 r평祖擬生養性論」 

에서는 “力所不勝而極畢之則形陽也라”때)고 하 

여 자기 能力에 벗어난 지나친 勞動이 健康을 

해칠 수 있다고 警告하고 있으며, 이의 養生法

에 대하여는 r養性延命錄」 에 “養壽之法은 但

莫傷之而已라------是以로 養性之士는 睡不

至遠하고 行不횟步하고 耳不極聽하고 目不極

視하고 坐不久處하고 立不致彼하고 歐不至惜

36) 前揚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286. 
37) 前觸뽑; 精校黃帝內經素問, p.11. 
38)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46. 
39) 前編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92. 
40) 方春陽 ; 中國養生大成, 吉林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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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先寒而衣하고 先熱而解하며 不欲極용n而 

食하고 食不過館하며 不欲極꿇而敢하고 敢不

過多라-----不欲甚勞하고 不欲甚速하고 不欲

流ff하고 不欲多睡하고 不欲흉走馬車하고 不

欲極텀遠望하고 不欲多吸生冷하고 不欲散酒當

風하고 不欲數數休洛하고 不欲廣志遠幕하고 

不欲規造異巧하며 장不欲極溫하고 夏不欲究째 

하며 不欲露歐星月하고 不欲眼中用屬하며 大

寒大熱大風大露를 皆不欲읍之라”41)고 하여 다 

방면으로 說明하고 있다. 

(4) 房事의 과도 

房事過滾가 쉽게 老化를 일으키는 것은 交

接이 많으면 많을수록 觸을 陽하게 되고, 射精

을 많이 하면 할수록 뽑精을 傷하게 되기 때 

문이다. 府은 範을, 뽑은 精을 주관하는데 不

適切한 性生活은 )ff뽑의 機能을 해쳐 老化를 

加速化시킨다. 東洋의 養生學에서는 保精을 老

化를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적극 

歡雙하고 있는데, 精이란 인체생명의 根源으로 

서 그 生成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節

精, 保精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다. 精과 뽑의 충실여부가 인체의 健康長壽與

否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의 保全을 위해 

서는 節制된 生活樣式을 가져야 할 것이다. 醫

學的觀點에서는 獨身파 禁欲이 健康長壽에 꼭 

有利하게만 作用된다고 볼 수 없으며 適當한 

性生活은 오히려 天性이 딩然스럽게 作用하는 

것으로서 健康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無節制한 性生活이 健康長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性生活은 사랍이 살아가는데 活

力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健康을 害치게도 한 

다. 이는 마치 불과 불을 有效適切하게 使用하 

면 A間生活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만 適切히 

使用할줄 모르면 오히려 害惡을 끼칩과 같다, 

41) 關弘景: 氣功養生據書中 養性延命緣, 上海古籍

出版社, 1앉%, p.8.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廠的 考察

그래서 性生活도 역시나 太過, 不及이 없이 調

和를 이루어야 養生에 도움이 된다. 東洋醫學

에서는 精, 氣, 神을 /\體를 構成하는 基本物

質로서 A體生命活動을 維持시켜 주는 物質基

健로 認識하고 있다. 그래서 保精올 健康長壽

의 重要手段으로 여겨 『素問 • 金置혈言論」 에 

“夫精者는 身之本也라”42)고 하고, r靈樞 • 本神

篇」 에 “生之來를 謂之精이라”43)고 하여 賢의 

精氣의 盛養가 健康長壽와 密接한 相關關係를 

갖는다고 보았다. r類經 • 卷一」 에 張介홈은 

“善養生者는 必寶其精이나 精짧郞氣盛하고 氣

盛~p神全하고 神全郞身健하고 身健~p病少라 

神氣堅짧하면 老而益빠하니 皆本乎精也라”뼈) 

고 하여 精, 氣, 神 三者의 關係를 關明하고 

賢精을 保存해야 健康長壽할 수 있다고 主張

했고, r素問 • 上古天圓論」 에는 “賢者는 主水

하니 受五廳六服之精而藏之라-----今죠廳皆흉 

하야 觸骨解惜하고 天쫓盡훗라 故로 髮養白하 

며 身體重하며 行步不正이라”45)고 하여 역시 

保精, 節精의 重要性을 彈調하고 있다. 現實的

으로도 精이 抗病能力과 健康長壽의 根本이므 

로 萬一 無節制한 性生活로 精을 浪費하게 되 

면 健康을 잃게 되어 諸般흉病이 派生됨을 往

往볼 수 있다, 房事의 無節制는 必然的으로 뽑 

精을 消純시키고, 賢虛한 사랍은 짧抗力이 떨 

어져 直接的이거나 間接的으로 여러 族病에 

權愚、되기 쉬운데 r素問 • 上古天휩論」 에 ‘’以

欲짧其精하야 以純散其圓이라-------故로 半

百而養也라”46)고 하고, 또 r素問 • 陰陽應象大

論」 에는 “能知七혐A益이면 명P=者를 可調요 

不知用此면 郞早흉之節也라------年五十에 

體重耳텀不願明훗요 年六十에 陰樓협大훌라 

-------知之者는 彈하고 不知~p老라”47)고 하 

42)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20. 
43) 前揚書;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44) 前揚書; 類經, p.28. 
45) 前揚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1. 
46) 前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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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孫j땅짧은 r千金펼方 • 養性序」 에 “忍

意情欲~p命同朝露也라”뼈)고 하고, r千金要方 • 

房中補益」 에는 “精少용ll病oj요 精盡텅p死라”49) 

고 하였다. 이는 모두 無節制한 房事를 警告하 

고 保精의 ;휠要性을 행調한 內容인데, 保精은 

精氣가 充實할 때 즉 젊을 때부터 關心을 가 

지고 節制있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所期의 § 

的을 이룰 수 있다 

(5) 餘食의 無節制

東洋古典中에는 敗食無節制의 危害에 대한 

言及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r管子」 에 “餘

食不節-----則形累而壽휩이라”%)고 하여 음식 

올 定時에 定量올 섭취하지 않거나 과음, 과식 

하게 되면 接病이 벌생하기 쉬워 健康을 해치 

게 된다 하였다. 또 r素問 • 輝論」 에는 “欲食

自倍하면 陽뽑乃傷야라”51)고 하고, r素問·生

氣通天論j 얘는 “쩔梁之變은 足生大함이라”52) 

고 하였으며, r素問 • 표藏生成篇」 에는 “多食

鷹則服擬'&而흉흉色하고 多食苦則皮鎬而毛援하 

고 多食辛則觸急而JR結하고 多食醒則肉紙嚴而

層編하고 多食itllJJ骨痛而髮落이라”53)고 하여 

偏食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그리고 節食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壽世保元 • 擬養」 에 “食唯半關無暴味요 酒

至츠分莫過頻이라”딩)고 하여 過食, 過歡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老人들은 牌뿜機能이 

養退하고 따라서 運化機能이 失常되는 경우가 

많아 營養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老化가 加速

47) 前編書; pp.24∼25. 

48) 孫思龜 ; 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i얹59, 
p.476. 

49) 빼根書; p.~웠. 
50) 房玄뼈注· 管子, t海古籍出版社, 1잃9, p.179. 
51) 前없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62. 
52) 前編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16‘ 
5.1) 前根書; 精校黃帝內經素問, p.39. 
54) 짧廷賢 ; 修世保元, 臺北 宏業書局, 民國염年,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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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w制있는 食事習慣을 

갖는 것이 重要하며, 量보다는 質을 우선시해 

야한다 

(6) 吸煙과 歐酒

吸煙파 歐酒는 약간의 長點에도 불구하고 

A間의 健康과 長壽에 치명적인 危害를 미치 

는 중요한 要素이다. 근대에 들어 社會構造가 

複雜혜저고 그에 따른 欲求不滿을 술과 담배 

에 依存하여 健康에 섬각한 害를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에 달한다. 現代醫學의 발달로 이들의 

害毒에 대한 實狀이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規制가 이미 실시되 

어 줌少年層에 대한 版賣供給을 法으로 규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근래에 들어 

이들의 國民健康에 대한 害毒을 인식하여 정 

부나 샤회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 

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散酒나 끽연문화에 

대해서만은 후진성을 변치 못하여 국민들 모 

두 이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잔 

을 돌려 억지로 마시게 하는 舊態를 버리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대학교 신업 

생환영회에서 술을 억지로 권하다 신입생이 

致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이들은 일종의 {뽑A的 혹은 社會的 習慣

이므로 法만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이들의 

해독을 구체적으로 국민틀에게 홍보하고, 아울 

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지나친 홉연이 

나 음주가 개인의 健康뿐 아나라 가정과 사회 

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사회, 국가까 

지도 위태롭게 한다는 자각올 가지고 절제환 

홉연, 음주문화를 만들어 냐가야 하겠다. 술의 

해독에 대하여는 r敢睡IE要」 에 “少敢尤佳라 

多軟하면 傷神혐壽하고 易人本性하야 其毒甚

也니 解敢過度가 喪生之源이라”닮)고 하였고, 

55} 忽思慧· 敢體正要, 上海古籍出版社, l앉Kl,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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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草網 R 」 에는 “少飯則和血行氣하고 )!±神

細風하고 消愁遺興하며 痛敢則傷神純血하고 

휩몹亡精하고 生俠動火라’댔고 하여 술의 장 

단점을 觸示하고 또 “過欲不節하면 殺人뼈刻 

이라”밍)고 하여 술의 해독에 대하여 극언하고 

있다. 나이 들어 精氣가 顧慣된 상태에서 담배 

와 음주를 계속한다면 各種 廳器나 組織에 해 

를 끼침은 물론 老化를 촉진하여 天壽를 누리 

기에도 힘들 것이다. 

5. 老A養生의 展望

과거 東洋에서 뻐究, 開發되어 왔던 傳統醫

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養生과 長壽의 問題

를 많이 그리고 深度었재 다휘 왔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東醫寶籃에도 첫머리 

身形篇에 養生, 長壽와 유관한 내용들을 먼저 

싣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이는 東洋傳統의 

治未病思想파 延年益壽하고자 하는 λ、間本然

의 欲求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 

론 횟病이 이미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이고도 

실제 活用할 수 있는 여 러 治法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if究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보 

다는 族病을 미연에 防止하고 또 가능하다변 

흉病이 생기는 根本原因과 老훌의 條件들을 

밝혀내 이를 除去하므로서 A뼈의 삶의 질과 

아울러 人間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人間답게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온 것이 東洋傳統의 지 

혜인데, 이런 精神l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現代

인 들에게도 示俊해 주는 바가 크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現實的 制約 때문에 實用的인 醫

學方面에만 가치를 두고 짧究하려는 碩向이 

농후하다. 그러나 病病이 이미 발생했을 때 이 

를 治驚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또 

56) 李時珍: 文淵關四庫全書中 卷41 本草網目 , 商
務印書館, p.π3-EOl. 

57) 前揚書 : 文淵觀四庫全書며 卷41 本草網§,
p.773-3l5.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廠的 考察

실제 수많은 經驗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능 

한 일에 가깝다. 現代에 들어 급속한 塵業化와 

文明의 발달은 人間의 外的인 삶의 질을 높여 

人問의 平均壽命을 연장샤켜 老敵)dJ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추셰이지만 딩然的 삶을 외 

면한 科學文明의 횡포 또한 만만치 않다. 전에 

는 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더라도 그리 심 

각치 않았던 族病들이 만연하고, 그보다도 El 
然파 人間의 合一에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영 

위해왔던 東洋傳統思想이 無氣力해지면서 Al볍 

의 존엄성 자체가 파괴되어 힘있는 자만의 세 

상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族病보다도 무서운 

人間性 喪失이라는 重且大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醫學의 目的이 단순히 族病治癡에만 

있지 않고 결국 人間들 자신의 삶을 提高하는 

데에 었다면, 人間關係의 회복이 族病을 防止

하고 人間을 λ‘間답게 해주는 妙藥이 아닐까 

한마. 全A的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東洋傳統

의 養生思想이고 보면 이의 새로운 없究와 再

照明을 통하여 새로운 醫學의 場을 열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東洋의 養生思想은 엄然의 

理法에서 삶의 原理를 찾고 그 原理에 의해 

삶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다. 그 具體的 方法으 

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社會規範, 倫理, 道德,

各種文化의 형태로 表出되어 習慣化되고 慣쩌j 

化 되어 내려 왔는데 우리 주위의 사소한 生

活習慣o)나 言語를 살펴 볼 때에도 이런 韓醫

學的 智慧나 養生思想이 배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醫學的이든 養生學的여든 그 思、想

들이 샤랍들 思考와 行動에 영향을 미쳐 社會

와 文化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어떤 醫學觀,

*한病觀을 가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 

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도 老人을 공경하고 가 

족을 희생적으로 부양하려는 사고를 維持하고 

있으므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老人問

題를 制度的으로 定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老人틀을 폐기물 바라 

보듯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老A들만이 갖고 

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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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生理的, 病행的 特性을 뀔E解하고 老養에 

따른 제반변화를 %究하여 老人 人口를 적절 

히 活用하는 것이 老化의 가속화를 막는 적극 

적인 方法이 될 것이며, 아울러 老化를 일으켜 

는 여 러 原因과 그 對策을 東洋傳統의 醫學觀,

養生觀 그리고 生活樣式, 社會規範, 倫理, 道德

에서 구한다연 自然과 /、間이 함께 어우러지 

는 全人的 삶을 追求할 수 있을 것이다. 

II I. 結 論

歷代 醫學典籍과 養生學 文敵을 참고하여 

人問의 壽命과 老化, 老훌의 徵%와 原因을 살 

펴본 옮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마. 

1. A間의 壽命과 老年期의 正義問題에 있어 

傳統 韓醫學에서는 An죄의 壽命을 대개 100에 

샤 120살 정도로 생각하였고, 60세내지 65세 

以 |;를 老年WJ로, 80세내지 90세 以 1-된 샤랑 

을 長壽者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老人은 나이 

의 중가 뿐 아니라 身體的, 精神的으로도 그 

前과는 다른 樣相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젊 

을 때와는 다른 老年層만의 독특한 변화까지를 

고려하여 老年뼈로 규정하는 것이 合행的이다. 

2. 老A들의 生웰, 病理的 特點어} 있어 老A

들은 精IfII의 減退로 말미암아 각 藏府의 機能

活動이 현저히 低下되고, 機能이 저하된 藏府

組織은 필연적으로 生命活動을 營寫하는데 필 

요한 物質을 채대로 化生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老A들의 生理, 病理特點은 物質과 機能

사이에 相互補完關係나 藏과 府사이의 平衝關

係가 모두 低下된 活動狀態를 나타내는 데에 

있다. 條病의 발생에는 外%가 인체에 작용하 

는 수도 있고 혹은 敢食, 勞港, 條敢, 淑血 풍 

의 病理짧物이 체내에 쌓여 人體 藏府陰陽의 

잃4 

平衝을 깨뜨려 그 결과로 15:病이 발생하기도 

하나 그 內的 要困은 ‘五藏皆廣’ 즉 體內精氣

의 不足이 諸般 흉病의 根本要因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精氣j뼈의 失調도 老化를 촉진하 

는데, 인체의 생명활동은 藏府의 機能이나 活

動l에 依存하고 藏府의 機能은 精氣神 둥 體內

根本物質에 k存하고 있다. 그러므로 精廳, 氣

虛, 神純가 老化의 主要原因oJ 며 또한 노인들 

의 生理, 病理의 特徵이다, 

3. 老흉의 徵*問題에 있어 老年빼는 뽑精 

과 陽明經이 養微해져 精血이 날로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皮庸와 毛髮을 營養하지 못하여 

皮盧는 건조해져 주름이 생기게 되고 모발은 

희게 변하며 심지어는 탈락되기도 한다. 사람 

이 나이가 들어 府氣가 흉弱해지면 視覺能力

이 떨어지고, 뽑精이 廳혐되면 聽覺能力이 떨 

어져 耳觀, 耳嗚 둥의 在狀아 생기게 된다. 老

人들은 健忘狂이 많아져 精神이 맑지 못하게 

되고, 잠은 적어지고 꿈은 많아지며, 낮에는 

정신이 흐리다가 밤에는 잠야 깊이 들지 않게 

된다. 또 老人들은 性情이 操急해 지기 쉽거나 

아니면 性情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淡l'El해 

져 每事에 意欲을 잃고 無關心하거나, 유난히 

외로움을 탄다거나, 常識에 벗어난 偏階된 行

動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願웅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며, 혼자서 스스로 붙고 대답하기 

도 하고, 或 홍想 둥의 精神族愚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애도 나이가 들면 內部藏府機能아 

흉弱해져 牌뽑의 機能야 떨어지고 口l控**廳이 

老흉해지면 음식 맛을 잃게 되고 牌氣가 虛弱

해져 運化가 失常되연 敢食을 많이 먹지 않아 

도 배가 驗滿해지고 변이 붉어지거나 설사하 

기 쉬워져며 반대로 陽運動이 혔해져 便秘로 

고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老年에 접어들어 賢

陰과 뽑陽의 기능이 低下되면 體빼醒痛, 陰樓

풍의 jJE狀이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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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老養의 原因에 있어 先天的으로는 異敵의 

不足, 後天的으로는 七情의 太過, 六많에의 揚

傷, 勞動이나 房事의 過度, 敢食失節, 敢酒와 團

煙 等 擬生의 不注意가 老養의 主要原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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